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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대부 민가 정원 중 그 형태는 물론 정원의 구조와 기능 등이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이천보 고가(경기도문화재자료 제55호)는 명문가로서의 내력이나 장소성 그리고 잔존하는 건물

과 자연문화재 등의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정원 유산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는 사랑채를 제외하고는 그 진가를 찾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천보 고가를 비롯하여 경기 북부와 가평군 관내 민가 정원의 배치 양식 등을 문헌 연구, 현장 연구, 

1954년 항공사진 비교 검토 그리고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천보 고가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천

보 고가의 정원 원형을 추론하는 등 산림채와 정원 복원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의 장소성이 그나마 잘 보존된 반계천 일대의 반계동문(磻溪洞門) 암각서와 반석암의 존재를 통

해 외원의 영역과 경관상을 살피고 이천보 고가의 입지 및 풍수 형국 그리고 조망축을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사랑채에 

걸린 상고당(尙古堂), 반계정사(磻溪精舍) 그리고 옥경산방(玉聲山房) 3개의 편액을 통해 사랑채의 경관성과 용도 및 상

징성을 추론하였다. 더불어 내원에 현존하거나 존재했던 수목에 대해서는 실측 조사를 병행한 결과, 연하리향나무(경기

도기념물 제61호)는 안내판이나 문화재 정보 등의 실제 규격보다도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행

랑채 전면에 잔존하는 향나무 또한 제원 조사 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원에 남아 있는 사랑채와 이

전된 행랑채의 배치와 형태 그리고 사랑채 누마루와 지붕 측면부 합각 형태의 비대칭성 등을 통해 소실된 안채의 모습을 

유추하였다. 또한 소실된 안채 및 사당 등의 복원을 통해 정원의 완전성을 추구할 목적으로 원래 모습을 추정한 결과, 안

채는 사랑채 우측(북쪽)에 ‘口자’ 또는 ‘튼口자’형태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이천보 

고가에 대한 복원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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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집은 자연이 디자인하는 문화의 복합체이다”라는 

최성호(2004)의 지적은 전통 민가 조영의 이해를 돕는 제

언이자 고택의 정원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시사적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시대의 인문·사회 

환경 요소는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융해되어 나타난다. 

한국의 전통 정원은 자연과 풍토 그리고 민속을 배경으

로 오랜 사상과 생활 속의 경험을 기초로 조영되었다. 따

라서 이에 대한 이해는 눈에 보이는 건축 요소의 형태나 

공간적 속성 이외에 그 속에 내재된 생활문화에 대한 인

식을 토대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화재

로 지정된 민가의 정원일지라도 건물의 특성상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소멸하거나 변질됨에 따라 참된 옛 모습을 찾

기 힘들다(정종수, 2002). 특히 전통 민가는 궁궐이나 관

아 건물 등의 공적 건축물과 비교해 채의 점유율이 낮고 

후손이 거주하면서 생활 편리성과 경제성 등의 영향으로 

채와 공간 등의 가옥 구조 및 연못 등 정원 시설물과 수목 

등 정원 구성 요소의 축소와 소실 그리고 변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남연화·윤영활, 2004). 또한 전란(戰亂) 등 

외적 요인도 정원 원형의 보존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에 소재한 이천보 고가는 

조선 영조 때 문신이자 영의정을 지낸 진암(晉庵) 이천보

(李天輔, 1698~1761)가 살았던 집으로, 현존하는 사랑채

는 조선 말기의 주택 건축물로서 인정받아 1984년에 경

기도문화재자료 제55호로 지정되었다. 뒤뜰에도 경기도

기념물 제61호 ‘연하리향나무’가 남아 있어 주목받는 공

간이다. 이천보의 5대조 월사 이정구(李廷龜)는 아들 명

한(明漢), 손자 일상(一相)과 함께 3세가 사령·과거시험 

등을 통할하고 학문과 관계되는 제반사를 관장하는 수장

의 직책인 문형(文衡)의 명문가를 이룬 것으로도 유명하

다. 비록 고가의 현재 모습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 

중기 양반가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선조

들의 묘소, 고목, 비석, 반계동문(磻溪洞門) 암각서(巖刻

書) 등 이천보와 관련된 여러 흔적이 남아 있어 고가의 정

원상을 음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대부 민가 정원 중 그 형태는 물론 정원의 

구조와 기능 등이 온전히 남아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

다. 지적한 바 이외에 민가 정원은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

로 인한 개발 여파 및 생활 여건의 현대화 등으로 옛 모습

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통 민가 정원의 발굴과 복원 등은 전통조경적 견

지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훼

손과 교란 그리고 고증 자료 부족으로 옛 정원상을 새롭게 

밝혀낸 사례는 흔치 않다. 이천보 고가는 비록 사랑채만이 

옛 모습을 추정하는데 유효하지만, 안채 및 행랑채의 위치 

등의 추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외원인 반계천과 주변 자연

환경이 비교적 오롯이 보전되고 있어 옛 모습에 대한 고증

만 전제된다면 조선시대 사대부 정원 복원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조경이나 건축 분야에

서 이천보 고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하다.1

본 연구는 이천보 고가의 입지 및 풍수적 특성을 고

찰하여 고가의 현황과 가치를 조명하는 한편 정원의 옛 

모습을 추정하여 현재 남아 있는 정원 유구의 완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동

시에 객관적 추정을 통해 소실된 안채의 복원을 위한 기

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역촌길 84-6(연하리 226번지)에 

소재한 이천보 고가는 평소 검은 소를 타고 다녀 당시 ‘까

막소대감’으로도 불렸던 이천보가 태어나고 살던 집이다. 

1 유사 연구로는 노재현 등(2011)이 연천군 소재 미수 허목의 십청원과 괴석원을 중심으로 한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의 은거당(隱居堂) 정원의 옛 모

습을 추정한 정원 고고학적 측면의 연구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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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살던 당시의 건물은 모두 소실되고 사랑채와 

행랑채만 남아 있으나 그마저도 원형은 아니다. 현재 건

물은 사랑채 대청 종도리에 기록된 상량문의 “同治六年五

月初七日立柱上探”이란 기록으로 볼 때, 동치 6년2 즉 고

종 4년(1867)에 중건된 것으로 확인되며 사랑채 기단과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로 보아 사랑채는 이천보가 살았던 

당시(1698~1761)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

본 순사들이 머무르던 주재소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당

시에는 인민군 사령부로 쓰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안채는 

이때 불에 타서 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1984년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관리 주체는 연안이씨 

진암공파종중의 진암공파 10세손인 이길훈이다. 본 연구

의 공간적 범위는 현 이천보 고가 <사진 1>을 비롯한 담

장내 안채 영역과 이천보 묘소 그리고 반계천 일대를 중

심으로 하였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 그리고 관련자 인

터뷰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문헌 조사는 연구 논문과 조

사보고서 그리고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였다. 2009년 경

기도와 가평군에서 발간한 『이천보 고가 실측조사보고

서』 및 2016년 가평군에서 발간한 『이천보 고가 보수정비

공사』를 바탕으로 고가의 도면을 재작도하고 도해하였

다. 또한 조영자를 비롯한 관련 인물의 탐구는 한국 역대 

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 aks.ac.kr)과 한국학

자료센터(http://kostma.aks.ac.kr)의 인물관계정보 시스

템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영조조」를 검토하였다. 드론

(모델명: DJI 팬텀4 프로 플러스 V2.0)을 이용하여 고가 

및 주변 반계천 일대의 경관을 촬영하였다. 또한 국토지

리정보원의 1954년과 2016년 항공사진을 통해 가옥 배치 

및 주변 환경을 비교 분석하여 가옥의 배치 및 변화 양상

을 비교 검토하였다. 한편 현장 조사는 2019년부터 2020

년 6월까지 3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 마을의 형태와 구

조, 풍수형국, 식재 식물 등의 주변 현황과 가옥 내부의 

공간 및 시각 구성을 검토하고 실측 후 사진 촬영하여 도

면화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문헌 조사를 통해 정원 원형

과 경기 북부 지방 민가의 배치 사례에 대한 근거를 논의

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병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이천보 인물 탐색

이천보(李天輔, 1698~1761)의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의숙(宜叔), 호는 진암(晉庵)이다. 조선 중기 한문학 

4대가의 하나인 월사(月沙) 이정구(李廷龜, 1564~1635)

의 5대손으로3, 옥천군수 이주신(李舟臣)의 아들이다(사

사진  1  이천보 고가의 조감 전경.

2	 중국 청나라의 제10대 황제인 목종(穆宗) 동치제(同治帝, 재위 1861~1875) 때의 연호이다

3	 이정구는 15세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선조 23년(1590)에 27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명과의 대외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가적 

난국을 타개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워 이후 호조판서, 예조판서, 좌의정, 우의정을 거치면서 순탄한 관료 생활로 일생을 마쳤다. 이명한의 자는 천장이고, 호는 백

연으로 선조 29년(1595)에 월사 이정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22세에 증광문과 을과에 급제하여 정자와 전적을 거쳐 대사헌, 대제학, 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시와 글씨에도 뛰어났다. 인조 23년(1645)에 향년 51세에 영면하였고 시호는 문정이며, 묘는 상면 태봉리 월사의 

묘 위에 있다. 이일상(1612∼?)의 자는 함경, 호는 청호로 월사 이정구의 손자이자 이조판서 이명한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재질이 뛰어나 신동으로 불

렸으며, 17세에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벼슬길에는 나가지 않고 있다가 22세 되던 해에 설서의 직책으로 관직에 나아갔다. 효종에게 북

벌 계획을 수립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1660년 현종이 임금에 오른 뒤부터 대제학, 우참찬, 한성부판윤, 지의금부사, 춘추관사, 호조판서 등 주요 요직

을 거치다가 예조판서로 있을 때 향년 55세에 이르러 별세한 뒤 우의정에 추증되었다(http://www.g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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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 외가는 3대 대제학을 배출한 광산김씨이며 외고조

부는 이조참판 김반, 외증조부는 김익겸, 외조부가 대제

학 김만기이다. 영조 15년(1739)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

하여 정자, 교리, 헌납, 장령, 이조참판, 이조판서, 병조판

서 등을 거쳐 1752년 우의정, 같은 해 좌의정, 1754년 영

의정에 올랐다가 영돈령부사로 전임되었으며, 1761년 다

시 영의정에 올랐으나 장헌세자(莊獻世子)의 평양 원유

사건(遠遊事件)을 수습하지 못해 끝내 극약을 먹고 자결

하였다고도 하나 『조선왕조실록』의 「이천보 졸기」에는 음

독 자결이 아니라 병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4 담론을 잘하

여 허식을 차리지 않고 남과 희소(喜笑)하기를 즐겼으며, 

시에 뛰어난 재질을 보였고, 문학에 힘써 당대에 이름이 

높았다.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압구정촌 지금의 서울특

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그의 묘는 

본래 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었으나 1975

년에 도시화의 압력에 따라 본래 태어난 이곳 고가 옆 언

덕으로 천장(遷葬)하였다.5 시호는 문간(文簡)으로 저서

로는 『진암집(晉庵集)』 8권 4책이 있다.

2. 입지와 풍수

1) 입지

이천보 고가가 있는 연하리는 가평군 상면사무소의 

소재지로 46번 경춘국도 상의 청평검문소에서 갈라지는 

37번 국도를 따라 서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연하

교를 건너기 전의 서남쪽에 위치한다. 연하초등학교 부

지는 조선시대 역말(驛村) 즉 역참 부지로 알려져 있다. 

연하리 역말부락은 옛 선조들이 한양에 소식을 전할 때, 

말을 바꾸어 타던 연동역(連洞驛)6이 있던 곳으로, 이곳에

서 고가로 이어지는 길이 ‘역촌길’이다. 연하리는 연동역

(連洞驛)의 아래쪽에 있다고 하여, 연동 또는 연하리(連

下里)라고 부르게 되었다. 약 400여 년 전 전주이씨가 이

곳에 처음 들어와 산 곳이라고 한다(『가평군지』 1,120쪽 

참조). 연하리는 1980년도 1·2리로 분리되면서 행정구역

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과거 연하리에는 먹골(墨洞), 역

촌(驛村), 반계동(盤溪洞), 와가동(瓦家洞)으로 자연 부락

이 나뉘어 있던 것을 1942년 관제 개편에 따라 연하리로 

통폐합하였다(http://www.gpc.or.kr/). 1871년에 편집 

발행된 『가평읍지(加平邑誌)』에 따르면 인동역에는 당시 

말 1필과 역부 15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인

근의 덕현리(德現里) 다원 부락도 선비들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면, 자고 갈 수 있는 여숙원(旅宿院)이 있었다고 

하니(http://www.gpc.or.kr/), 이천보 고가 또한 옛날 한

양을 왕래하던 길목과 인접한 나름 번성했던 곳임을 짐작

할 수 있다.사진  2  1989년에 7대손 의영이 모사한 이천보 영정 (이천보 고가 소장).

4	 『英祖實錄』 97권, 영조 37년 1월 5일 乙巳 3번째 기사. 1761년 청 乾隆 26년 「영중추부사 이천보의 졸기」 “天輔退居六化亭, 以疾卒, 年六十四 居官謹潔, 及旣卒, 

斂無一衣, 士大夫皆稱其廉”

5	 문간채 뒤편 언덕 위의 이천보의 묘소 신도비에 의하면, 단기 4308년(1975) 여름에 김포군 오정(金浦郡 吾丁)에서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되어 있다. 묘비는 

1761년에 세웠고, 비문은 그의 종형(從兄)인 이조판서 이정보(李鼎輔)가 지었다(가평읍지 참조).

6	 이곳에도 역우가 있었으니, 지금의 연하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곳을 연동역(連洞驛), 또는 역말(驛村)로 부른다. 이곳 역말은 상동리로 넘는 고개가 있고, 

362번 지방도로와 태봉리로 넘는 마을 안길이 있다. 상동리로 넘는 지방도 남쪽으로는 상면 공원 공설 묘지가 있다(http://munhwa.ikhani.co.kr/).



12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4

2) 풍수형국7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천보의 초장지(初葬地)인 부

천시 오정동(당시 김포군 오정면)에서 단기 4308년 즉 

1975년에 현 장소로 천장하였음이 묘비에 명기되어 있

다. 월사 이정구묘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1.5㎞ 거리에 

있다. 일대에는 조부에서부터 손자 등 가족묘가 펼쳐져 

있다. 이천보의 묘는 무맥지(無脈地)의 소점(所占)으로, 

풍수형국을 살펴보면 산세가 수려하고 기색이 양명한 길

지로 <그림 1AB>에서 보듯이 입수룡(入首龍)의 활발한 

기운이 좋으며 넓게 펼쳐지는 반계천이 요대(腰帶)처럼 

묘를 둘러싸는 금성환포(金星環抱)하는 형국이다. 전체

적인 국세 또한 주산에서부터 혈장(穴場) 좌우에서 혈을 

보장(保藏)하며 묘를 보호하는 호종사(護從沙) 지룡(枝

龍)이며 또한 아늑하게 감싸주는 청룡과 백호가 없는 거

친 배(背)에 해당하는 국세로 수구 끝자락 바위를 의지하

여 이천보 고가가 자리 잡았다.

고가의 배면인 남서쪽으로는 축령산(886) 줄기의 하

나인 서리산(825)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사랑채 전면 조망

축과 일치하여 약 6.8㎞ 거리에는 대금산(704)과 그 남측

으로 연결될 청우산(619) 줄기가 원경으로 전망되며, 옆

으로는 조종천의 지류를 이루는 반계천(磻溪川)이 흐르

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국이다(그림 1C).

3. 건축물과 내·외원 현황

1) 고가

이천보 고가의 건물은 고종 대에 재건된 것으로 그

마저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안채 등은 불타버리고 현

재는 사랑채와 행랑채만이 남아 있다. 현재 문간채로 전

용된 행랑채 뒤쪽에는 안채 터가 공터로 남아 있다. 1987

년에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는 안채 용도로 활용하

고 있는 사랑채와 행랑채를 보수하고 일각문 및 연장 거

리 67m의 토속 담장을 설치하였다. 남동측 대지 모서리

는 약 130m 높이의 5층의 막돌허튼층쌓기의 기단을 구축

하여 집터를 구축하는 한편 반계천으로 인한 침수 등에 

대비하였다. 2020년 3월 일각문의 재축이 시도되고 있다. 

각 채와 마당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랑채

사랑마당은 평지이며 행랑채 전면의 향나무를 기준

으로 약 15cm의 단을 두어 2단으로 구성되었다. 사랑채 

기단은 이천보 생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두 겹으로 

잘 다듬어 쌓은 장대석 위에 높이 약 45cm 정도의 사다리

꼴 초석을 놓았다. 그 위에 고종 4년(1867)에 중수한 것

으로 확인되는 5량가(五梁架)의 팔작지붕 구조의 사랑채

는 전반적으로 마름질의 정밀성과 공간 구성의 짜임새가 

느껴진다. 사랑채로 오르는 3개의 계단은 폭원 89∼1,100

㎜로 3단의 화강석 장대석으로 구성되었으나 파손이 다

소 심하다. 각 계단 위에는 퇴로 오르기 위한 3개의 댓돌

을 대등하게 놓았다. 동북향의 사랑채는 앞면 6칸·옆면 1

칸 반 규모로 一자형 건물로 가운데 칸은 4분합문으로 출

입구를 두고 3칸은 미닫이문으로 통합되도록 구성하였

다. 특히 제일 왼쪽 누마루 우측으로 4칸의 방이 연이어 

있으며 모두 전퇴(前退)를 갖도록 배려하였다. 퇴칸의 퇴

량(退梁)은 홍예보 형식으로 끝이 활처럼 휜 조형을 보여

A

C

B

D

그림  1  �이천보 고가 입지와 주변 풍수형국. A: 월사 이정구 묘와 이천보 고가는 

거의 같은 영역권을 형성(1872년 가평현지도), B: 월사 묘와 이천보 묘

와의 입지 관계, C: 이천보 묘의 풍수형국 개념도1, D: 사랑채에서 조망

한 안산과 조산인 대금산.

7	 https://cafe.naver.com/pungsoo/3626 제시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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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고가의 품위를 돋보이게 한다. 사랑채에는 ‘반계정

사(磻溪精舍)’, ‘옥경산방(玉聲山房)’ 그리고 ‘상고당(尙古

堂)’이란 3개의 편액이 걸려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

기로 한다.

<그림 2>의 중앙 그림과 같이 왼쪽으로부터 누마

루-방-대청-방-부엌 순으로 이어져 있다. 특이한 점은 누

정(樓亭)의 누마루는 밖으로 돌출된 데 비해, 이천보 고가

의 누마루 방은 건물 밖으로 돌출되지 않았다. 또한, 누마

루 쪽 지붕 옆면은 팔작지붕인 데 반해 부엌 쪽은 맞배지

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와 같은 형태 구

성은 독립된 누정(樓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누마루

의 3면을 창호로 둘러 여름에는 통풍 기능을 고려하는 한

편 반계천의 경관을 부감(俯瞰)하기 위한 경관 효용성도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민가 조영 사례가 

국내 민가 정원에 알려져 있다.8 이들 사례에서는 맞배지

붕으로 처리한 측면이 대부분 옆 동(棟) 지붕과 인접해 있

는 경우로 이천보 고가의 사랑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맞배지붕 옆으로 다른 건물이 맞닿아 조영되었을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 후면으로 2개의 장식 굴뚝을 세우고 자연석 

석축으로 마감하고 넓이 35cm의 배수로를 둘렀다. 지형

을 살리면서 약 1.3m 높이의 법면 뒤에 놓인 토석담이 자

연 임상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왼쪽에는 연하리향나무

(경기도기념물 제61호)가 유일하게 식재되어 있으며, 오

른쪽으로는 법면 아래로 굴을 파서 광으로 활용하였다.

(2) 행랑채

행랑채는 사랑채를 중심으로 북측에 평균 65cm의 

석축으로 구성된 기단에 놓여 있으며 중앙에 계단으로 통

로를 마련한 뒤 화오(花塢)를 두었다. 화오에는 산철쭉이 

식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 마당에는 해당화와 사철나무가 

정심수(淨心樹)로 식재되어 있다. 안마당에서 볼 때 우측

으로 방 두 칸과 부엌이 있고 부엌 좌측에는 헛간과 곳간

을 배분하였는데 곳간 쪽은 벽돌로 축조하였다. 1954년 

항공사진을 보면 행랑채는 현재 사랑마당에 존재하는 향

나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지금의 담장 안쪽 축대 부근

에 있으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것으

로 보인다. 2009년 정밀실측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쯤에 

행랑채가 무너진 것을 계기로 원 부재를 그대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 증축하였는데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솟을대문

이 평대문으로 변화되면서 5칸 규모로 증축된 것이다.

(3) 안채 및 살림채

사랑채와 행랑채의 영역은 연장 길이 약 85m의 지

붕마루로 마감한 막돌담장으로 위요되어 있다. 담장은 

지면에서 기와 높이까지 약 970㎜ 정도인데 담장 주변의 

지형에 따라 단을 두었고 담장 안·밖의 높이는 약간의 차

이가 있다(경기도와 가평군, 2009). 내부에 시멘트 블럭

그림  2  사랑채 현황도. A: 사랑채 남측면도, B: 사랑채 평면도, C: 사랑채 북측면도. 출처: 경기도와 가평군(2009), 『이천보 고가 실측조사보고서』 발췌.

8	 해남 윤두서고택(尹斗網古宅 중요민속자료 제232호): 곳간채의 지붕, 강릉 조실환가옥(曺室煥家屋， 강원문화재자료 제54호): 사랑채의 지붕, 장흥 위계환가옥

(存齊古宅 중요민속자료 제161호): 서재의 지붕, 풍산 삼벽당(金相龜家屋， 경북문화재자료 제273호): 행랑채의 지붕, 경주 독락당(獨樂堂，보물 제413호): 사랑

채의 지붕, 아산 윤제형가옥(尹提亨家屋， 충남민속자료 제13호)’ 아래채의 지붕, 안동 하회 하동고택(河東古宅，중요민속자료 제177호) 사랑채의 지붕에서 비슷

한 사례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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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벽을 쌓고 평슬래브로 마감한 화장실은 1998년에 

신축한 것으로, 사랑채를 마주 보고 가옥 안마당에 배치

하여 자못 답답한 느낌을 준다. 한편 담장에 설치된 일각

문은 이 가옥의 주 대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일각문은 

행랑채가 이축(移築)되면서 조성한 것으로 1998년 보수

하였다고 전하며 2020년 2월 현재 재차 수리 중이다. 안

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지는 <사진 3D>와 같이 

사랑채 북동측으로 약 970㎡의 면적의 공간은 밭으로 이

용되고 있다.

2) 외원과 내원

(1) 외원 반계천과 반계동문

387번 지방도로를 따라 연하초교 입구에 다다르기 

전, 남쪽 논 뜰 중앙으로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된 역촌길

을 따라 들어서면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흐르는 상동천 

일명 반계천을 마주하게 된다. 반계천은 주금산(813.6m)

에서 발원하여 상동리와 연하리를 거쳐 조종천(祖宗川)

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중국 주나라 강태공(姜太公)이 

낚시로 세월을 낚았다고 전해지는 중국 위수(渭水)의 반

계천(磻溪川)9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중국 

산시성 바오지시(寶鷄市)에는 강태공의 사당뿐만 아니

라 그가 낚시하던 조어대(釣魚臺)와 비각(碑閣)이 전해

진다.10 반계천 앞에서 반계교(1997년 준공)를 건너기 전, 

천(川) 서쪽에 펼쳐진 곳이 이천보 고가가 입지한 반계동 

마을이다. 고가 인근 천변에는 지름 12m의 ‘반석암(盤石

岩)’이란 암석이 펼쳐져 있으며 이 밖에도 하천변에는 낚

시할 만한 반석이 펼쳐져 있다. <사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가에서 하류로 약 200m 거리의 반계천 남안(南

岸)에는 커다란 바위 글씨가 암각되어 있다. 즉 반계천을 

등지고 북서쪽으로 향한 정면에는 “기암(奇巖)”, 측면에

는 “반계동문(磻溪洞門)”이라 새겼다. 기암은 0.8m(가로)

×1.7m(세로), 반계동문은 0.7m(가로)×3.2m(세로) 크기

로 평음각(平陰刻)을 한 뒤 해서(楷書)체로 각자(刻字)하

였다. 단위 글자의 크기는 모두 약 43㎝×62㎝이다. 바위 

글씨의 깊이는 5.6㎝에 이를 정도로 매우 깊이 각인하였

다. 기암은 말 그대로 ‘이상(異常)한 바위’ 또는 ‘기이하게 

생긴 바위’를 지칭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도 검토

가 필요하다. 반계동문은 ‘반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

선이 사는 별천지(別天地) 또는 가거지(家居地)에 이르는 

입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바위 글

씨의 찬자(撰者)나 서자(書者)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기

록된 사료를 찾을 수 없으나 실측조사보고서를 비롯한 가

평군의 문헌 자료나 동네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이천보의 

A B

C D

E

사진  3  �이천보고가 주변의 경관상. A: 사랑마당에서 본 사랑채, B: 사랑마당에서 

본 행랑채, C: 반계천에서 본 사랑채 우측면, D: 입구에서 본 안채 터, E: 

이천보 묘에서 본 고가와 3개의 향나무 식재군

9	 강태공은 주(周)나라 초기의 정치가이자 공신.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제(齊)나라 시조가 되었다, 본명 강상(姜尙)이다. 그의 선조

가 여(呂)나라에 봉하여졌으므로 여상(呂尙)이라 불렸고, 태공망이라고 불렀지만 강태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주나라 문왕(文王)의 초빙을 받아 그의 스

승이 되었고, 무왕(武王)을 도와 상(商)나라 주왕(紂王)을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그 공으로 제(齊)나라 제후에 봉해져 그 시조가 되었다. 뒷날 그의 고사

를 바탕으로 하여 한가하게 낚시하는 사람을 ‘강태공’ 혹은 ‘태공’이라 하는 속어가 생겼다.

10	 이에 따른 영향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반계천이라는 지명을 갖는 하천을 국내에서 여럿 확인할 수 있다. 즉 전남 강진, 전북 장수 경북 칠곡 등지에 있는 반계

천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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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반계동문은 이천보 고

가에 이르는 동구(洞口)의 의미를 갖는 영역성의 표시이

자, 반계천으로 연결된 외원(外園)의 영역을 상징하는 표

식으로 사료된다. 이 암각 주변으로는 소(沼)가 형성되어 

있으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낚시를 할 만한 암반이 형

성되어 있어 강태공 고사와 관련된 반계천의 입지성을 설

명하는데 유효하다고 본다.

또한 반계교를 건너 능선으로 오르는 초입에는 비

석 1기가 서 있다. 마모가 심해 전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후면에 “의정이공(議政李公)”이란 각자가 새겨

져 있다. 비석 주인의 지위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일

명 삼의정·삼정승(三政丞)을 지칭한다(http://encykorea.

aks.ac.kr). 따라서 이천보 이후 가계에서 확인되는 정승

은 이천보의 손자로 좌의정에 오른 문익공(文翼公) 이존

수(李存秀, 1772~1829)와 동일 항렬로 영의정에 오른 충

정공(忠正公) 이시수(李時秀, 1745~1821)의 비석으로 판

단된다.

(2) 내·외원의 식재 현황

현재 이천보 고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물은 1981

년 7월 16일 경기도기념물 제61호로 지정된 가평 연하리

향나무이다(사진 6A). 이 나무의 수령은 통상 300년으로 

추정됐는데 1945년 항공사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1984년에 설치된 안내판에서는 수고 약 13m, 흉고 둘레

는 2.6m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수고 15m, 흉고 둘레 2.6m, 수관 폭은 12m로 설명하고 

있다(https://terms.naver.com). 구전에 따르면 조선 영조

(재위 1724~1776) 때 이천보의 선조가 심었다고 한다. 실

체 규모 측정 결과, 수고는 약 13m, 둘레는 323cm로 확인

되었다. 가평군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외과 수술 및 토양 

개량을 시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뿌리 수술, 나뭇가지 

정리 및 영양제 공급, 병충해 예방 방제 등 보호 시술 공

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행랑채 전면 중앙에는 또 다른 향

나무 1주가 식재되어 있다(사진 6B). 2017년 6월, 가평군

A B

C

사진  4  �반계천과 석벽의 바위 글씨. A: 기암(奇巖), B: 반계동문(磻溪洞門), C: 반

계교에서 조망한 반계천.

A B

사진  6  �이천보 고가의 향나무 노거수. A: 사랑채 후면의 연하리향나무(경기도기

념물 제6호), B: 행랑채 전면의 향나무(가평군의 아름다운나무 제4호).사진 5  �이천보 고가의 주요 시설과 경물 배치. <바탕자료>https://map.kakao.com 



12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4

의 ‘아름다운나무’ 제4호로 지정된 이 향나무는 안내판에 

따르면 수령은 약 120년으로 수고 10m, 수관 폭 10m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측정 결과, 흉고 둘레는 268㎝이었

다. 이 나무는 1954년 위성사진에서도 그 모습이 확인되

는 것으로 볼 때, 최소 수령이 200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

정된다.

(3) 고가의 현판 해석

사랑채 작은 사랑방 앞에는 ‘반계정사(磻溪精舍)’ 큰 

사랑방 앞에는 좌측부터 ‘옥경산방(玉聲山房)’과 ‘상고당

(尙古堂)’이라 새겨진 현판 3개가 걸려있다(사진 7). 상고

당은 항상 옛 것을 기억하라는 뜻인 ‘온고이지신(溫故而

知新)’을 떠올리는 당호이다. 또한 반계정사는 반계천변

에 입지한 학문을 가르치려고 베푼 집으로 정신을 수양하

는 곳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옥경산방 역시 옥소

리 같은 반계천의 물 흐르는 소리를 즐기는 방이라는 의

미로 해석된다. ‘상고당’ 현판은 위사(韋史) 신석희(申錫

禮, 1808~1873)11의 필체이며 ‘반계정사’ 현판은 왼쪽의 낙

관 ‘曺錫臣’으로 보아 ‘조석신(曺錫臣)12의 필적으로 보인

다. 한편 ‘옥경산방’ 현판은 좌측 낙관으로 보아 ‘小訥’ 노

상직(盧相稷, 1855~1931)13이 쓴 글로 추정된다.

사랑채 편액은 반계천에 입지한 이천보 고가는 단순

한 거처가 아닌 주금산과 반계천이라는 산수경(山水景)

의 장소성, 학문을 수련하는 학당과 서재의 기능성을 함

께하는 정사(精舍)와 산방(山房)이라는 기능성을 표명하

고 있다. 또한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합일을 이루려는 선

비정신과 명가문의 문풍(門風)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

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원형 복원 방향 고찰

안채가 소실되어 건축사적 측면에서 전체 배치 수

법이나 건축 양식，규모, 공간 구성 등을 고증하기 어려운 

아쉬움을 남긴다.14 조심스러운 추정이지만 안채는 사랑

채 우측(북쪽)에 ‘口자’ 또는 ‘튼口자’ 형태로 배치되었던 

A

B

C

사진  7  사랑채의 편액. A: 尙古堂 편액, B: 玉磬山房 편액, C: 磻溪精舍 편액.

11	 그는 1848년(헌종14)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 사관을 지냈고， 1850년(철종1) 황해도 암행어사를 거쳐 도청응교·순천부사를 지냈다. 부제학·도승

지를 거쳐 1870년(고종7) 이조판서가 되었다. 글씨를 잘 썼고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12	 조석신은 1848년 예산 오석산 華巖寺의 「화암사중건기」를 갈한 바가 있는데 이때는 김명희(金命喜, 1788~?)가 글을 썼다.

13	 小訥 盧相稷(1855~1931)은 19세기 말기와 20세기 초기를 걸쳐 살다간 경남 지역의 대표적 지식인 가운데 한 분이다. 어려서부터 총민했던 그는 10세 때 부친

을 따라 性齋 許傳을 배알한 이후 학문에 뜻을 두어, 19세의 젊은 시절부터 허성재의 문하에 들어가 근기 실학의 학문 전통을 익혔다. 본래 학문의 실천적 공부

를 중시했던 근기 실학의 전통은 그에게 지식인으로서의 자세와 삶의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관직에 별 뜻이 없었던 그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지식인으로

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의 저술들에 반추되어 나타난다. 스승인 근기 실학의 嫡傳인 性齋 許傳이 자기 학문의 결정을 모두 저

술로 쏟아내었던 것과 같이 노상직도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세상과 세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노력의 하나였다. 방대한 저술과 출판 간행에 관여하였다

(김철범, 2008).

14	 일설에 의하면 ‘이천보 고가 사랑채는 일제강점기에 주재소로 쓰였고 인근 주변 지역이 집으로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었다’고 하며 주재소에는 소방 기구가 가득

했다고도 전한다. 또한 한국전쟁 때는 인민군 사령부로도 쓰였고 전쟁 피해로 살림채가 불타 소실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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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현황과 위성사진, 인터뷰, 유사 전통 민

가의 가구 배치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이론 고찰을 통해 

복원 대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담장으로 둘러싼 고택 내부와 담장 밖의 목본식물상

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그림 3>과 같다. 담장 밖

에는 앞서 언급한 향나무 이외에 흉고 직경(B) 25cm인 

향나무가 2주 식재되어 있으며 반계천 쪽으로는 회화나

무(B: 40)와 일본목련(B: 38)이 1그루씩 식재되어 있다. 

또한 굴참나무가 후면에 자라고 있다. 이밖에 매화, 석

류, 음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두릅나무, 목단, 무궁화, 죽

단화 등의 관목이 보인다. 한편 담장 안에는 향나무 이외

에 사철나무, 해당화, 산철쭉 그리고 모아심기 한 가시오

가피가 확인된다. 정밀실측보고서(2009)에 따르면 1999

년 사랑채 앞 일본목련 2그루，소나무 1그루를 제거했다

는 기록이 있다. 이들 수목 중 실제로 원형적인 정원상을 

이해할 수 있는 수목은 향나무 2주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나무, 매화, 회화나무, 석류, 목단 그리고 죽단

화 등은 조선시대 식재 유풍을 담은 수종으로 판단된다.

1. 건축물과 공간 배치의 변화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안채 등의 복원에 앞서 안채를 

비롯한 전체 배치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밀 지표조사와 병행하여 가

평 지역은 물론 경기도 북부 전통 가옥에 대한 안채 등 평

표  1  이천보 고가 내원의 현존 수목

구분 성상
수목명 규격

비고
학명 국명 수고(m) 흉고 둘레(cm) 수관 폭(m)

담장 

내부

교목 Juniperus  chinensis  향나무
13.0 323 10.3 추정 수령 320년

10.2 278 7.5 추정 수령 120년

관목

Euonymus  japonica  사철나무 1주 제거

Rosa  rugosa  해당화 1.2 0.5

Rhododendron  yedoense  var. 

poukhanense  
산철쭉 1.2 1.0

Acanthopanax  senticosus  가시오가피(2) 1.3 0.8

담장 

외부

교목

Juniperus  chinensis  향나무(2) 5.8 2.8

Sophora  japonica  회화나무 8.5 126 괴목

 Magnolia  obovata  일본목련 8.0 120 외래종

Prunus  mume  매화 2.0 12

Punica  granatum  석류 제거

Kalopanax  septemlobus  음나무 3.5 13

Quercus  variabilis  굴참나무 12.0 22 자연식생

관목

Euonymus  japonica  사철나무 1.8

Buxus  microphylla  var. koreana  회양목 0.5 0.5

Aralia  elata  두릅나무 1.8 5

Paeonia  suffruticosa  목단 o.6

Hibiscus  syriacus  무궁화 2. 0 5 제거

Kerria  japonica  for. pleniflora  죽단화 1.2 모아심기

그림  3  이천보 고가 내원의 현존 수목.

가평 연하리향나무

회화나무

일본목련

산철쭉

산철쭉

향나무

향나무

해당화

가시오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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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구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채의 형

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어떤 모양이었는지 알 수 없

지만 원래 행랑채 위치를 감안할 때 안채와 사랑채 사이

는 담장 또는 건물로 구획되고，이를 통하는 대문이 있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전쟁 때 소실된 살림채15는 

안채와 연관된 별당으로 추정된다. 안채가 소실된 시기

가 명확하지 않다. 안채가 한국전쟁 시 소실된 것으로 알

려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채는 가옥 내의 또 다른 별채

가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안채와 별채

는 터만 남아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고 행랑채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원래 담장 밖 진입로 축대 부근에 존치되

어 오다가 1975년쯤에 전도되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증

축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사진 8>에서 제시한 국토

지리원 제공의 1945년 위성지도에서도 확인된다. 1945년 

위성지도에서는 현재의 일각문 위치에 행랑채가 사랑채

와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 북측으로는 거의 정

사각형으로 보이는 초가 1동이 보인다. 화장실 자리에는 

2동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그 밖의 안채를 비롯한 살

림채의 구지는 큰 변화가 없다. 한편 사랑채 뒤의 향나무

는 매우 우세하게 보이지만 사랑채 전면의 향나무는 현재

와 비교할 때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2. 건축 및 공간 배치 구성의 추정

문헌 조사를 통해 경기 북부 지방의 민가 평면 배

치와 산림채 형태를 추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성기

(2006)는 서울·중부형 민가의 평면 배치 특성으로 첫째, 

외부 공간은 안마당, 뒷마당, 바깥마당 등으로 명확히 구

분되며 ‘튼 ㅁ자’형을 지향한 가옥 배치는 최종 단계에서 

나타나는 완성형으로 보았다(그림 4).

한지만과 이상해(2001)는 문화재관리국(1999)에서 

제작한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에 실린 경기 지

역 전통 민가 자료 중 기록이 미비한 가옥을 제외한 총 

1,238호를 대상으로 배치 형식과 외부 공간 구성을 고찰

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진입 방식은 안채 정면을 

향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었는데 이를 주거 배치와 마

을길과의 관계로 연장하면, 안채 정면이 남향을 유지함과 

동시에 마을길을 향하도록 놓고 그 맞은편에 대문간을 들

인 바깥채를 놓아 정면 진입을 유도하면서 안마당을 효율

적으로 위요하도록 하였다. 또한 “역ㄱ자형” 평면을 갖는 

안채의 경우 안마당을 중심으로 바깥채가 안채와 마주 놓

인 ‘튼 ㅁ자’형 배치가 전체 1,052가옥 중 57.1%에 해당하

는 601개 가옥이었음을 밝혔다(그림 5).

이러한 결과는 유지아와 박언곤(2000)이 1900년 전

후 건축된 한강 남·북 지역의 민가를 대상으로 한 평면 형

식 비교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한강 남북 지역 가옥

의 평면 형태는 양 지역 모두 ‘튼ㅁ자’형이 가장 많았으나 

한강 북쪽으로 많이 떨어질수록 ‘ㅁ자’형과 ‘ㄷ자’형 등 폐

쇄적인 특징을 지닌 평면형이 대세를 보였음을 강조하

A B

사진  8  �항공사진으로 본 이천보 고가의 변화. A: 1954년, B: 2012년. <범례 B> 

J1: 연하리향나무, J2: 아름다운 향나무, M: 사랑채, W: 행랑채, A: 초옥 1, 

B: 초옥 2. <자료> http://map.ngii.go.kr(국토지리원).

구분
단계별 변환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배치 

유형

진입방향

그림  4  �서울 중부형 민가의 배치 유형. 출처: 조성기(2006). 한국의 민가, p.210.

15	 당시 거주자 박양분(1930년생 19세에 시집와 살림채에서 거주하다 소실 이후 인근 주택에서 거주)의 증언에 따르면 살림채는 ‘안채’로 불렀다. 또한 평생을 반

계동에서 거주한 주민 경시봉(1937년생)의 증언에 따르면 ‘안채’라 불렀고，“원래 안채 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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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지아(2001)는 가평을 비롯한 경

기 북부 지방의 전통 민가의 가옥 진입 방식은 정면 진입

이 62.2%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부엌을 바라보며 진입하

는 측면 진입 비율이 3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안채의 방향은 ‘역ㄱ자’형이 75.5%, 

‘ㄱ자’형이 24.3%로 경기도의 평균 수치를 보였다. 한

편 평면형은 ‘튼ㅁ자’형 36.9%, ‘ㄱ자’형 24.7%, ‘ㅁ자’형 

19.2%, ‘ㄷ자’형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평군 상

면 소재 이순자가옥과 이광현가옥은 모두 ‘ㅁ자’형으로 분

류되었다(그림 6A, 6B).

한편 김영완(2005)은 2003년에 발간된 『경기도 건축

문화 유산』에 보고된 1,500여 채의 가옥 중 원형이 잘 남

아있거나 추정 가능한 가옥 750여 채 가량의 ㄱ자형 안채

를 보이는 민가 주택을 기초 자료로 평면 형태를 비교 분

석하였다. 이 결과 경기 북부 지역의 ‘ㄱ자’형 안채의 평면

형은 5개로 유형화되었다. <그림 7>과 같이 북부 지역

에서 가장 주류가 되는 평면형은 A형과 C형이며 이 둘은 

모두 무퇴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 두 평면형과 같은 규

모이면서 대청 전면에만 부분퇴를 가진 가옥이 그 다음으

로 많이 보이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완성퇴를 갖춘 E형은 12채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완성퇴 평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북부 지역에서는 주류적 평면형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천보 고가의 사랑채 

평면을 감안하면 퇴를 구비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오

히려 타당해 보인다.

이천보 고가는 안채가 소실되어 건축사적 측면에서 

전체 배치 수법이나 건축 양식·규모·공간 구성 등을 고증

배치 형태 기타 총계

사례 수(%) 601(57.1%) 132(12.6%) 108(10.3%) 75(7.1%) 75(7.1%) 39(3.7%) 22(2.1%) 1,052

그림  5  �경기 북부 지방의 “역ㄱ자형” 안채의 배치 유형(안마당 위요방식). 출처: 한지만, 이상해(2001).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p.206.

C D E

A B

그림  6  �가평군 전통 민가의 살림채 평면 유형. A: 이광현가옥(1900, 태봉리) 

ㅁ자형, B: 이순자가옥(1942, 율길1리) ㅁ자형, C: 홍성결사옥(1926, 

현5리) ㄷ자형, D: 장석준가옥(1929, 하판리) ㄱ자형, E: 민을봉가옥

(1930, 현리) ㅁ자형. 출처: 경기문화재단(2005). 경기도건축문화유산, 

제2권 전통민가편에서 발췌

가평군 상면

가평군 하면 가평군 하면 가평군 하면

가평군 상면

A
36채(33.6%)

B
11채(10.3%)

C
31채(29.0%)

D
17채(15.9%)

E
12채(11.2%)

그림  7  경기 북부 지역 안채의 주요 평면형. 출처: 김영환(2005).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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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아쉬움을 남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추정

이 가능한 것은 현재 사랑채와 행랑채의 위치로 보아, 안

채의 경우 현 행랑채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안채는 사랑채 우측(북쪽)에 ‘口자’ 또는 ‘튼口자’ 형

태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의 사랑채 

우측 지붕 형태가 맞배지붕인 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

는데 이와 유사한 건축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채가 있으

며 이들 사례에서 맞배지붕으로 처리한 부분은 모두 옆 

건물과 인접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건축 현상이었다. 따

라서 이천보 고가의 사랑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쪽 

지붕이 맞배지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천보 고가의 배치 원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경기 북부 지방 민가의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유

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병행하였다. 대표적인 유사 

사례가 <그림 8>에서 보는 연안이씨 사대부가인 경기

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동관댁(東官宅, 국가민속문화

재 129호)16이다. 즉 이천보 고가와 비교하여 동관댁은 전

체적인 이미지와 공간 구성 그리고 사랑채의 형태가 매우 

흡사함을 발견하였다. 동관댁은 동남향을 한 사랑채가 4

칸의 앞퇴집으로, 위 아래 사랑방과 대청, 건너방이 배치

되고 앞퇴에는 툇마루를 깔았으며 사랑대청은 앞쪽 구들

과 전면 모두 4칸의 합문을 시설하여 3문을 개방할 수 있

도록 고려하였다. 특이하게도 경기도 중부 지방의 안채

는 안방이 대청의 서편에 있는 것이 보통인데 동관댁에서

는 그 반대쪽인 동편에 있다. 부엌 2칸, 안방 2칸, 건너방 

2칸의 평범한 ‘ㄱ자’형 집에, 안방 동쪽으로 꺾어서 골방

과 뒷방, 광을 배치하여 경기 북부 지방의 사대부 가옥의 

공간 구성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이천보 고가의 행랑채

를 원위치 시킨 상태에서 안채와 사당 영역을 추론하고 

안채 일대의 공간 배치를 추정하여 제시하면 <그림 9>

와 같다.

3. 원형 복원을 위한 제안

가평군에서는 이천보 고가에 대한 복원 또는 보수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먼

저 살림채 복원에 앞서 안채에 대한 복원 근거를 확립하

는 한편 그 실행 여부에 따라 살림채와 사당 터를 다져야 

한다. 이천보 고가는 단순히 민속문화재의 물리적인 복

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토사적 명소로서 개발과 그에 

따른 주변 정비 계획도 동반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천보 고가를 비롯해 연계할 수 있는 주변 유

그림  8  �남양주 동관댁의 평면 배치. <범례> A: 사당, B: 안채, C: 사랑채, D: 광

채, E; 문간채. 출처: 남양주 동관댁 문화재 안내판.

그림  9  이천보 고가의 원형 추정도.

안채영역

행랑채영역

사당영역

16	 마을에서는 연안이씨(延安李氏) 동관댁이라 부르는데 명당의 터에 집을 지어서 누대 복록을 누려왔다고 한다. 이 집은 여경구(呂卿九)의 장인인 이덕승의 8대조

가 약 250여 년 전에 지었다고 전해오는데, 실제로 조사한 바에서도 대략 18세기의 기법과 형상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대문채·사랑채·안채·사당이 비

교적 옛 모습을 잘 지니고 있는 편이다(문화재관리국,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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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로 가까이에는 반계동문과 기암 암각서·조대 등 반

계천의 의미 해석·이천보 묘소 및 주변 묘와 태봉리 소재

의 월사 유적지 등을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향

후 이천보 고가의 온전한 민속문화재로서의 속성을 복원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이천보 고가 및 정원 복원을 위한 청사진의 마

련과 함께 이에 따른 보존 관리 및 활용 방향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이천보 고가 및 반계천 주변의 외원의 정원 영

역 내 도로, 가로 시설, 노거수, 비석, 암각서는 물론 지명 

및 경물(景物)의 옛 이름 찾기 등을 포함한 관리 계획 수

립 및 활용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과거 안채 추정 대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 및 

발굴 조사를 전제로 한 정원을 포함한 안채 및 사당 등 점

진적인 복원 및 경관 복원이 필요하다. 이에 맞추어 현 행

랑채의 위치도 마땅히 되돌려야 할 것이다.

넷째, 경기도기념물 제61호인 연하리향나무나 행랑

채 전면 향나무에 대한 정확한 제원 조사 후 재평가가 이

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안내판 등의 문구는 

재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고가의 관리 주체 등의 설득을 전제로 

외원 내 식재되었거나 침투된 일본목련을 비롯한 외래종

은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정원 내 식재되었던 소나무 등

은 재식(再植)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가평 이천보 고가의 입지 및 풍수적 특성을 고찰하

여 고가의 현황과 가치를 조명하는 한편 정원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자료로의 활용을 전제로, 소실된 안채

의 객관적 추정을 통해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위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가의 배면인 남서쪽 축령산(886m)은 사랑채의 

조망축과 일치하며 약 6.8㎞ 거리에는 대금산(704m)과 

청우산(619m) 줄기가 원경으로 전망되며, 옆으로는 조종

천의 지류를 이루는 반계천(磻溪川)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이다. 이천보 묘는 무맥지(無脈地)의 소

점(所占)으로, 입수룡(入首龍)의 활발한 기운이 좋으며 

넓게 펼쳐지는 반계천이 요대(腰帶)처럼 묘를 둘러싸는 

‘금성환포(金星環抱)’형국으로 풀이된다.

2. 사랑마당은 평지이며 행랑채 전면의 향나무를 기

준으로 약 15cm의 단을 두어 2단으로 구성되었다. 사랑

채 기단은 원형으로 판단되며 사랑채 누마루 방은 건물 

밖으로 돌출되지 않았다. 누마루 쪽 지붕 옆면은 팔작지

붕인 데 반해 부엌 쪽은 맞배지붕으로 구성은 독립된 누

정(樓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누마루 3면을 창호로 

둘러 여름에는 통풍 기능을 고려하는 한편 반계천의 경관

을 부감(俯瞰)하기 위한 경관 효용성도 고려된 것으로 추

정된다. 이를 볼 때 맞배지붕 옆으로 다른 건물이 맞닿아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3. 행랑채는 사랑채를 중심으로 북측에 평균 65cm

의 석축으로 구성된 기단에 놓여 있으며 중앙에 계단으로 

통로를 마련한 뒤 화오(花塢)를 두었다. 1954년 항공사진

을 보면 행랑채는 현재 사랑마당에 존재하는 향나무를 기

준으로 판단할 때 향나무는 지금의 담장 안쪽 축대 부근

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안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지는 사랑채 북동측으로 약 970㎡ 면적의 공간으로 밭

으로 이용되고 있다.

4. 고가에서 하류로 약 200거리의 반계천 남안(南

岸)에 있는 반계동문(磻溪洞門)이라는 글자와 기암(奇巖)

이라는 암각은 ‘반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선이 사는 

별천지(別天地) 또는 가거지(家居地)에 이르는 입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반계동문은 고가에 이르는 동

구(洞口)의 의미를 갖는 영역성의 표시이자, 반계천으로 

연결된 외원(外園)의 영역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사료된

다. 또한 고가 인근 천변 위치의 직경 12m의 ‘반석암(盤

石岩)’ 주변으로 형성된 소(沼)는 중국 강태공 고사와 관

련된 반계천의 입지성을 설명하는데 유효하다.

5. 사랑채에 게판(揭板)된 3개의 편액 해석 결과, 상

고당(尙古堂)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떠올리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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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며 반계정사(磻溪精舍)는 반계천 변에 있는 학문을 

가르치려고 베푼 집으로 정신을 수양하는 곳이라는 뜻으

로 풀이된다. 또한 옥경산방(玉聲山房) 역시 옥소리 같은 

반계천의 물 흐르는 소리를 즐기는 방이라는 의미로 해

석됨에 따라 이천보 고가는 단순한 거처가 아닌 주금산과 

반계천이라는 장소성, 학문을 수련하는 학당과 서재의 기

능성을 함께하는 정사와 산방이라는 기능성을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합일을 이루려는 선

비정신과 명가문의 문풍(門風)을 받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 고가내 존재하는 경기도기념물 제61호인 연하리

향나무는 안내판이나 문화재 정보 등은 실제 규격보다도 

과소평가되어 기재되는 등 현상과 다르다. 행랑채 전면 향

나무에 대한 정확한 제원 조사 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랑채 전면의 고사한 소나무는 재식재하

고 담장 밖의 일본목련은 이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소실된 안채 및 사당 등의 복원을 통해 정원의 완

전성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원래의 모습을 추정한 결과, 

안채는 사랑채 우측(북쪽)에 ‘口자’ 또는 ‘튼口자’형태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황과 위성사진, 유사 

전통 민가의 가구 배치 등의 현장 조사 및 이론 고찰을 통

해 별도의 복원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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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Current State of  the Garden and 
Restoration Proposal for the Original Garden of  
Yi Cheon-bo’s Historic House in Gapyeong

It is not uncommon in Korea to se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 garden remain intact as well as its form. Yi 

Cheon-bo’s Historic House (Gyeonggi-do Cultural Heritage Item No. 55), located in Sang-myeon, Gapyeong-gun, 

Gyeonggi-do, is considered an example of  very valuable garden heritage, although its family history, location, and 

remaining buildings and natural cultural assets are not fully intact. Along with Yi Cheon-bo’s Historic House,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storation of  the forest houses and gardens by highlighting the high 

value of  Yi Cheon-bo’s Historic House through research into the typical layout of  private households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and Gapyeong County, comparative review of  aerial photographs from 1954, and interviews 

with those involv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this study, the presence of  Banggye-dongmun and Bansukam in the Banggyecheon area, where the location 

of  the garden was well-preserved, was examined across the landscape of  the outer garden, while the location of  Yi 

Cheon-bo’s Historic House, the appearance of  feng shui, and the viewing axis were considered. Also, the appearance 

of  the lost main house was inferred from the arrangement and shape of  the Sarangchae and Haengrangchae 

that remain in the original garden, and the asymmetry of  the Sarangchae Numaru and the hapgak shape on the 

side of  the roof. In addition, the three tablets (Pyeonaeks) of  Sanggodang (尙古堂), Bangyejeongsa (磻溪精舍), 

and Okgyeongsanbang (玉聲山房) were used to infer the landscape, use, and symbolism of  the men’s quarters. 

Also,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trees that existed or existed in the high prices. Incidentally, it was confirmed 

that information on boards and cultural properties of  Yeonha-ri juniper (Gyeonggi-do Monument No. 61) was 

recorded to a much lesser extent than the actual required standard, and the juniper trees remaining in the front 

of  Haengrangchae should also be re-evaluated after speculation.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original shape as a way of  pursuing completeness of  the garden through restoration of  the lost women’s quarters 

and shrine, it is estimated that the main house was placed in the form of  a ‘口’ or a ‘be warped 口’ on the right (north) 

side of  the men’s quarters. By synthesizing these results, a restoration alternative for Yi Cheon-bo’s Historic House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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